
LPG 안전공급계약 정착단계 ??
산자부 , 5월23일 현재 체결율 70.3% … 가정은 66.5% 그쳐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2001년 11월 시행된 이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23일 현재 LP가스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률은 100%,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은

전국 평균 7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전체 가스사고의 약 80%를 차지하는 LP가스의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LP가스 안

전공급계약제도를 추진중이다.

LP가스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적기에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소비자보장책임

보험은 4355개 LP가스 공급업자 모두 가입했고, 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공급자와 소비자간 단골거래를 맺어주는 안전공급계약제도는 체결 대상자 487만 LP가스 소비자 중 342만 소

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음식점 등 업무용의 계약체결률은 99.6%(57만1000개 중 56만9000개 계약)에 달하고 있으나, 주택용의

계약체결률은 66.4%(430만세대 중 285만세대 계약)에 그쳤다.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적극 독려할 계획

이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실적 (단위: 1000세대, %)

구 분 소비자 체결수 (비율 ) 미체 결수

합 계 4,870 3,422(7 0 .3 % ) 1,448(29.7%)
업무용 571 569(9 9 .6 % ) 2(0.4%)
주택용 4,299 2,853(6 6 .4 % ) 1,446(33.6%)

시 도별 안전공급계약 체결실적률을 보면, 체결실적이 높은 곳은 광주(83.4%), 부산(81.8%), 경남(79.6%),

서울(78.9%), 대구(78.0%), 전남(77.3%) 등이며 전북(50.2%), 충남(56.1%), 강원(56.6%), 대전(62.1%) 등은 낮은

편이다.

산자부는 주택용의 안전공급계약 실적이 업무용에 비해 낮은 이유로 주택용 계도기간이 비교적 최근(4월말)

종료됐고, 일부 판매업소가 가스 소비량이 적은 주택용 계약체결(가스용기 교환주기 3-6개월)에 소극적이며,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은 주간대면이 어려워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거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의

이해부족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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